
[요 약]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등에 힘입어 기업 간

전자상거래( B 2 B )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

○ - 경제 전체의 B2B 규모는 2 0 0 1 ~ 2 0 0 5년 동안 연평균 3 1 %나 증가하였고, 국

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2001년 17.5%에서 2005년 39.6%로 크게 높아짐.

○ 2 0 0 1년 이후의 6개 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대비 B2B 규모

비중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B2B 규모 비중의 증가는 노동생

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B2B 규모 비중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운수·통신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보통신 부문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B2B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B2B

가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업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적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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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규모 급속히 확대

○ 1 9 9 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특히 기업 간 전자상거래( B 2 B )의 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

음.

○ - 2 0 0 5년 전자상거래 중 B 2 B의 비중은 8 9 %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인터넷 기반 B2B 비중은 9 8 %에 달하고 있음.

○ 경제 전체의 B2B 규모는 2 0 0 1년 이후 연평균 3 1 %나 증가하였고, 산업별

로 제일 낮은 증가율을 보인 제조업의 경우에도 2 5 %의 증가율을 기록함.

○ - 제조업을 제외한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

타 서비스업 등은 경제 전체의 B2B 규모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이러한 B2B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 중 B 2 B가 차지하는

비중도 2 0 0 1년 1 7 . 5 %에서 2 0 0 5년에는 3 9 . 6 %로 크게 확대

○ B 2 B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제조업이 67% 수준으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의 비중이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

타 산업들의 비중은 1 0 %를 하회하고 있음.

○ -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은 2 0 0 1년 80% 수준에서 2 0 0 5년 67%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타 산업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B2B 규모 증가율( 2 0 0 1 ~ 2 0 0 5년 평균)
단위：%

자료：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자주：기타서비스업은금융보험업,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을제외한 나머지서비스업.

전 체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3 0 . 8 2 5 . 0 5 8 . 9 5 2 . 6 4 4 . 8 4 0 . 8 9 7 .8

<표 2> GDP 대비 B2B 비중
단위：%

자료：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1 7 . 5 2 2 . 8 2 8 . 5 3 5 . 8 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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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가가치 대비 B2B 규모 비중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B2B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 대비 B2B 비중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2 0 0 5년 현재 부가가치 대비 B2B 규모

비중이 각각 1 0 4 %와 1 2 7 %에 달하고 있음.

B 2 B는 비용 절감과 혁신 촉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이론적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의 절감, 생산비용의 절감, 기업

의 경영혁신 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 특히,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총요소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3> B 2 B의 산업별 비중
단위：%

자료：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2 0 0 1 2 0 0 5

제조업 7 9 . 9 6 6 . 5

전기·가스·수도업 0 . 8 1 . 6

건설업 4 . 1 7 . 5

도소매업 1 3 . 0 2 0 . 0

운수·통신업 1 . 9 2 . 5

기타 서비스업 0 . 5 2 . 4

계 1 0 0 . 0 1 0 0 .0

<표 4>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B2B 규모 비중
단위：%

자료：통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2 0 0 1 2 0 0 5

제조업 5 7 . 3 1 0 3 . 9

전기·가스·수도업 5 . 6 3 0 . 7

건설업 9 . 4 3 6 . 4

도소매업 3 3 . 0 1 2 7 . 3

운수·통신업 4 . 9 1 5 . 2

기타 서비스업 0 .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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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전자구매( e-b u y i n g )와 전자판매( e-s e l l i n g )

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도 있음.

○ - 전자구매의 경우, 적합한 판매자를 찾기 위한 서치비용(search cost)의

절감, 판매자 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구입비용의 절감, 기업 간 거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

○ - 전자판매의 경우, 시장확대에 따른‘규모의 경제’실현과 거래비용의 절

감 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심화 등에 따른 가격인하 요인의 발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음.

○ 영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전자구매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전자판매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효과의 방향성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움.

○ - C l a y t o n-C r i s c u o l o-G o o d r i d g e-W a l d r o n의 연구1 )에 따르면, 전자판매의

경우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R i n c o n-C a t h e r i n e-V e c c h i의 연구2 )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

업들이 B2B 거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전자판매도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

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자판매 추정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수준이

전자구매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B 2 B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

1) Clayton, T., C. Criscuolo, P. Goodridge and K. Waldron, “Enterprise E-Commerce：

Measurement and Impact,”The Economic Impact of ICT : Measurement, Evidence and

I m p l i c a t i o n s, OECD, 2004.

2) Rincon, A., C. Catherine and M. Vecchi, “The Productivity Impact of E-Commerce in The UK,:

Evidence from Microdata,”NIES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orking

Paper No. 25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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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해본 결과, 부가가치 대비 기업 간 전자상거래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는 우리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부

록의 추정식 1 참조) .

○ 한편, 관련 산업 전체 차원이 아니라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B2B 비중

이 개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결과(부록의

추정식 2 참조) ,

○ -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경우 B2B 규모 비중이 통계적 유의

성을 가지면서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난 반면,

○ -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가지나 통계적 유

의성이 매우 낮아 B2B 규모의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

기는 어려움.

○ 추정계수 크기의 관점에서 산업별로 B2B 규모비중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

향을 미친 정도를 살펴보면,

○ - 운수·통신업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가가치

대비 B2B 규모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한 경우 노동생산성은 2.7%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B 2 B

규모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0.7~0.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대비 B2B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노

동생산성은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 0 0 1 ~ 2 0 0 5년간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운

수·통신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순서

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외에 R&D 등을 통한 기술혁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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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 -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인 투자 부진 등에 영향을 받아 생산성 향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및 정부의 정책 노력 필요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

라의 강화에 힘입어 2 0 0 0년대 들어 전자상거래, 특히 기업 간 전자상거래

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B2B 규모 비중의 확대는 각 산업의 노

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경제로의 급진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자체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고 기술진보가 매우 급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정보격차(digital-divide) 문제의 해소와 부문 간 동반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제고시

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표 5> B 2 B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B2B 비중 1 %포인트 상승시

생산성 향상 효과(추정식 2 )
0 . 7 3 0 . 9 1 0 . 8 9 0 . 2 0 2 . 6 7 - 0 . 9 6

노동생산성 증가율

( 2 0 0 1 ~ 2 0 0 5년 평균)
8 . 8 5 . 4 0 . 8 3 . 1 6 . 1 -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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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활동과 조직 등 기업 전반의 실질적인 혁신

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부록> B 2 B와 생산성 간의 실증분석

○ 우리나라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6개

산업의 2 0 0 1 ~ 2 0 0 5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대비 B2B 규

모 비중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

해 추정함.

○ - 추정을 위해 산업별, 분기별 패널(panel) 자료를 사용한 것은 통계청의

전자상거래기업체 통계조사가 2 0 0 1년부터 이용이 가능한 데 따른 표본

수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임.

○ - 또한, 기업 간 전자상거래와 생산성 간의 관계분석을 위해서는 생산성변

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거나 노동생산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산

함수에 기초하여 노동 한 단위당 자본스톡을 독립변수로서 고려해야 함.

○ - 그러나 여기서는 산업별, 분기별 자본스톡 자료의 부재(산업별, 분기별

투자자료의 부재에 기인)에 따라 직접 노동생산성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다만, 독립변수 누락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함.

○ 추정식

○ 추정식 1：l n ( Yi t/ Li t) = α0 +α1 * ( E Ci t - 3/ Y Ni t - 3) +εi+ηt+νi t

○ 추정식 2：l n ( Yi t/ Li t) = β0 +Σi = 1 , 6βi * ( E Ci t - 3/ Y Ni t - 3) * D U Mi+εi+ηt+νi t

○ - Y：실질부가가치, L：노동( =취업자수*근로시간), EC：기업 간 전자상

거래액, YN：명목기준 부가가치, DUMi：i산업에 대한 더미변수( i산업일

경우“1”을, 다른 산업일 경우에는“0”을 부여), ε는 산업별 특성을, η는

시간별 특성을, ν는 산업별/연도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 - 추정식에서 기업 간 전자상거래 비중 변수의 3기전 시차변수를 사용한

것은 다양한 시차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해본 결과 3기전의 변수만이 5 %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임.

○ 추정결과

○ - D W는 더빈왓슨 통계치임. (  ) 안은 t값이고,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짐을 의미함.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 h i t e방식을 사용하여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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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추정결과

추정식 1

α1 0 . 2 1 1 4* ( 3 . 2 0 )

조정결정계수 0 . 9 8 7 9

D W 1 . 6 6

추정식 2

β1 (제조업) 0 . 7 3 4 0* ( 4 . 7 7 )

β2 (전기·가스·수도업) 0 . 9 1 7 7* ( 2 . 4 6 )

β3 (건설업) 0 . 8 9 3 2* ( 2 . 3 7 )

β4 (도소매업) 0 . 1 9 9 3* ( 2 . 5 1 )

β5 (운수·통신업) 2 . 6 6 5 6* ( 3 . 5 9 )

β6 (기타 서비스업) -0.9638 (-0.55)

조정결정계수 0 . 9 9 0 2

D W 1 . 97


